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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빠르게 

지나간 것 같다. 멘티들과 굉장히 친해질 때쯤 활동이 끝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. 센

터 멘티들의 연령이 굉장히 어린것을 고려하여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놀이, 체험 위주의 프

로그램 계획을 세운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. 특히 화산 폭발 실험, 모형 비행기 조립 등의 

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멘티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

보니 뿌듯했다. 멘티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매주 새로운 멘토들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 시간

이 지나 생각했을 때도 좋은 기억에 남는 멘토로 남고싶다.

최*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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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교육, 미술활동,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등등 많은 것을 하며 4박5일을 보냈

었다.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는데 계획대

로 잘 마무리 되어 뿌듯하다. 내 머릿속에도 행복한 추억으로 저장됐듯이 멘티들의 머릿속

에도 좋은 경험이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저장되면 좋겠다. 나의 조그마한 재능을 통

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봉사를 하며 나도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

아 더 좋았다. 나의 재능으로 인해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

는 생각을 하게 한 봉사활동 이였다.

주*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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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에 가서 멘티들을 처음 만나는 날, 멘토의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멘티들

과 함께 다 해나갈 수 있을까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센터 안에서 멘티들과 시간을 보낼 

수 있을지 걱정 되었지만 그 걱정을 할 틈도 없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 씩 해가고, 

그 속에서 멘티들에게 다가가고 멘티들이 다가와주고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. 4박 5

일동안 센터에서의 시간이 감쪽같이 지나갔고 헤어질 때 즈음 아쉬워하는 멘티들을 보니 멘

토로써 부족했지만 잘 따라준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했다. 프로그램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

지금도 멘티들이 밝은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기회가 된다면 또 센터 멘티들을 만나러 가고 

싶다. 

이*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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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. 다른 활

동과 달리 이화봉사단은 멀리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하나하나 구성한

다는 점이 봉사단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 주었다. 또한 아이들을 직접 가

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평소 교육에 큰 관심이 있던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. 아이들의 

현장 속에서 하루의 오랜 시간동안 함께 머무르다 보니 종종 다투는 아이들은 달래주는 역

할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다른 활동에선 자주 접하기 힘든 뜻 깊은 시간이었다. 이화 봉

사단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이화의 봉사단원

들과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뜻깊었다.

박*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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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최초 계획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다. 

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내가 생각한 이미지보다 더 순박하고 잘 따라주

는 아이들이었다. 덕분에 아이들과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

것이 아닌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.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아이들과 친해

져 무언가를 하기 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. 다음에 가게 된다면 더 긴 시간동안 아이들

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. 이 아이들이 제게 있어 최고의 멘티

였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멘토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다.

남궁*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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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따라줄 때 보람을 느꼈다.

 내 몸짓, 목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는 아이들을 통해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

다.

김*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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